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해양경찰청, 설 명절 해양안전 특별 대책 추진
- 설 명절 해양사고 예방을 위한 집중 안전관리 시행(2.2까지) -

 해양경찰청(청장 정봉훈)은 설 명절을 맞아 1월 17일부터 연휴가 끝

나는 2월 2일까지‘해양 안전관리 특별대책’을 추진한다고 밝혔다.

 해양경찰청은 사회적 거리두기 속 도서지역 고향을 찾는 귀성객과 

바다를 찾는 관광객이 안전하고 즐거운 명절을 보낼 수 있도록 해양 

안전 관리를 강화할 방침이다.

 주요 내용으로는 코로나 19 방역조치와 병행하여 ▲다중이용선박·

연안해역 안전관리 ▲해양경계 강화 및 대응체계 확립 ▲민생침해 해양

범죄 단속 ▲해양 오염 사고 예방 점검 ▲공직기강 확립 등 5개 분야

이다. 

 해양경찰청은 1월 17일부터 28일까지 설 명절에 앞서 민·관 합동 

기동점검단을 구성해 유선과 도선 등을 대상으로 방역수칙 준수 및 

사회적 거리두기 이행 실태 및 안전장비·시설 관리 등에 대해 현장 

예방 지도·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며, 낚시어선에 대해서도 정원초과, 

음주운항 등 안전 위해 행위에 대한 집중 단속을 병행 할 예정이다.



- 2 -

 경비함정과 항공기, 파출소, 구조대는 안전관리 특별 기간 동안 각종 

해양사고에 대비해 24시간 비상 출동태세를 유지하고, 순찰을 강화해 

각종 사건･사고를 예방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하게 대응할 방침이다.

 귀성·귀경객 안전 확보를 위해 여객선과 도선 항로에 경비함정을 

배치하고, 동·서해 북방한계선(NLL)에서 조업하는 우리 어선의 월선

과 피랍 예방을 위해 안전 관리도 강화한다.

 또한, 설 명절 수요 증가를 노린 수산물 원산지 허위표시, 불법조업 

행위 등 민생침해 범죄에 대한 일제 단속과 해양 오염 사고 우려가 

높은 기름·유해액체물질 저장소 등 위험 시설에 대한 예방 점검도 

실시한다.

 한편, 최근 3년간 설 연휴 일평균 바다 이용객은 평일대비 다소 증

가(도선 19%, 여객선 25%, 유선 32%, 낚시어선 9%)한 것으로 나타나 

안전한 설 연휴를 보내기 위해서는 바다를 이용하는 국민들 스스로 

방역수칙과 해양 안전수칙을 준수해야 한다.

 해양경찰청 관계자는“설 명절 기간 동안 해양사고 발생 시 신속히 

신고해 줄 것을 당부하는 한편, 해양사고 예방과 대응에 총력을 다 

하겠다”고 밝혔다.


